
1. 서  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 등 인구구조

의 변화로 인해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도에 인구의 7.2%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

는 그 비율이 14.8%로 증가하였다. 향후 2025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세는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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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cognitive and emotional well-being of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s. A total of 55 older adults with mild to moderate cognitive impairment were recruited and 
randomly divided into an intervention group that participated in horticultural therapy sessions or a control group that 
continued with their usual daily activities. The intervention consisted of weekly 120-minute horticultural therapy sessions 
conducted over 15 weeks. As cognitive decline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memory loss and emotional instability, this study 
assessed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the Subjective Memory Complaints Questionnaire (SMCQ) and 
Short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 respectively. The intervention group experienced significant reductions in both 
memory decline (p<0.01) and depressive symptoms (p<0.01). In contrast,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either 
measurement in the control group.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horticultural therapy is an effective nonpharmacological 
intervention for improving memory retention and emotional stability in older adults with cognitive impairment. Future 
research should examine the long-term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by considering factors such as intervention intensity 
and its duration, as well as individual cognitive levels. In addition, large-scale studies with diverse participant groups are 
required to generalize the potential benefits of horticultural therapy in dementia prevention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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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Statistics Korea, 2022).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의료비와 복지 서비스 비용의 증

가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직결된다.

고령 인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지장애는 행동

을 판단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정

신질환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부담을 가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부양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인지장애는 인지기능 저하와 더

불어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를 수반한다

(Kim, 2004; Devier et al., 2010). 이러한 문제는 한

국이 OECD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사실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고령층의 정신 건강 관리

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실제, 인지장애 유병률은 고령

화의 진행 속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앙치매

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치매 환자 수는 약 75

만 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2039년에는 2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Central Dementia Center, 2022). 이러한 통계는 

치매 환자 수의 급증을 예견하며, 앞으로의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지

장애 유병률 증가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

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인지장애의 관리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

고, 2016년부터는 인지기능 저하의 예방과 진행 속도 

지연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 및 계획을 개발하여 보

급하고 있다(Lee and Seong, 2018). 인지장애의 치료

법은 의료적 방법과 비의료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의료

적 접근은 주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현

재까지 인지장애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Yoo, 2018). 또한, 약물

치료에는 부작용의 위험성도 있지만, 인지장애의 증상

에 따라 약물치료보다 비약물 치료를 적용해야 하는 경

우가 존재하여(Oh, 2009; Watt et al., 2021), 의료적 

접근만으로는 인지장애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약물 치료 이외에 인지장애의 진행을 늦추고 예방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진행 속도를 지연시

키기 위해 미술치료, 운동치료, 원예치료와 같은 비의

료적인 접근방안들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비의료적

인 방안들은 노인의 인지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촉

진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

한다. 특히, 원예치료는 자연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인지적 자극과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Kang et al., 2014; Kim et al., 

2016; Kang and Kang, 2021).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자연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노인의 인지기능과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증진시키

고(Han et al., 2009; Yun and Kim, 2009; Lim, 

2015; Lim et al., 2022), 우울감과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어 자아존중감 및 생활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7; Lee, 2023). 

정원치유 활동은 원예치료의 확장된 형태로, 단순

히 식물을 가꾸는 것을 넘어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

용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야외에서 이루어져, 경관, 햇빛, 바람 

등 자연의 치유 자원을 활용하게 된다. 자연 치유적인 

환경에서의 활동은 노인의 오감을 자극하고, 소근육 

및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인지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정원치유의 효과성에 대한 관련 연구에 따르면 경도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이 정원치유 활동을 수행한 

후,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활력과 삶의 질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Masuya and Ota, 2014; Chu 

et al., 2019; Zhang et al., 2022; Kabakci et al., 

2022; Pantiru et al., 2024). 이러한 결과는 정원치유

가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정서적, 정신적 안정 유도

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다만, 현재까지의 연구는 주

로 정서적 반응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신적 측면에 대

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초기 인지장애 및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

으로 하여 정원치유 활동이 미치는 정서적ㆍ정신적 영

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

원치유 활동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55명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성 12명(21.8%), 여성 43명(78.2%)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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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80.7 ± 5.1세였다. 대상

자는 심근경색증, 협심증, 동맥경화, 부정맥과 같은 심

혈관계 질환, 폐렴, 천식, 만성기관지염, 결핵 등의 호흡

기계 질환, 당뇨병, 고지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갑상

선기능항진 등의 면역계 질환이 없는 자를 선별하여 포

함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자는 S 보건소에서 치매 임상

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CDR)를 활용하

여 인지기능을 평가하였으며, 경도(CDR 1)에서 중등

도(CDR 2) 수준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노인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치유그룹은 남성 11명

(24%), 여성 34명(76%)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

령은 80 ± 5.3세였다. 통제그룹은 남성 1명(10%), 여

성 9명(90%)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 연령은 84 ± 

2.7세였다. 두 그룹간의 성별 비율과 연령에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과 관련하여 성별에 의한 유의미한 차이가 반드시 존재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a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특정 성별이나 연령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치유그룹은 

15주간 정원치유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통제그룹은 일

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정원치유 활동은 인

지장애의 주요 증상인 기억력 저하, 언어능력 저하, 작

업 능력 감소, 감정 변화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환경과 요소를 활용

해 오감을 자극하고, 소근육 사용을 증진시켜 인지기능 

향상을 도모하는 15종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Table 1), 국립세종수목원 내 야외 정원과 대형 온실 

등에서 전문 강사의 지도하에 주 1회, 회당 120분씩 시

행되었다. 평가 항목은 정신 기능 반응을 중심으로 진

행되었으며, 참가자 전원인 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집단 내 비교 방식을 적용한 현장실험 연

구로, 치유그룹의 정원치유 활동은 국립세종수목원 내

에 조성된 생활정원 구역에서 진행되었다(Fig. 1). 해

당 정원은 면적이 약 2,800 m²로 소규모 정원을 조성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전

체 구역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어 고령자들의 안전한 이

동과 활동을 지원할 뿐 아니라 구역 내에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구 평가는 치유그룹과 통제그룹

을 구분하여 진행되었으며, 정원치유 활동 및 일상생활 

시행 15주 전과 후에 각각 2회 실시되었다. 모든 측정

은 S 보건소에서 보건복지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었다. 

정원치유 그룹은 인지장애 수준에 따라 경도 및 중등도

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정원치유 활동의 영향성에 차이

가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개시 전 모든 대상자에

Session Location Activity type (Static/Dynamic) Details

1 Living garden Static Orientation

2 Living garden Static Creating pottery planters

3 Living garden Dynamic Gardening in the living garden

4 Living garden Static Making wooden markers

5 Classroom Static Plant care gardening

6 Living garden Dynamic Wall gardening

7 Tropical greenhouse Dynamic Colorful plant exploration

8 Classroom Static Beautiful flower self-portrait

9 Auditorium Static Healing aromatherapy

10 Classroom Static Natural soap making

11 Auditorium Dynamic Health yoga with nature

12 Living garden Static Tea party

13 Living garden Dynamic Autumn garden cultivation

14 Living garden Static Garden party

15 Mediterranean greenhouse Dynamic Greenhouse treasure hunt

Table 1. Gardening therap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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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연구의 목적, 배경,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

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발적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하에 진행되었다 (P01-202309 

-01-041). 

2.2. 측정지표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신 기능 평

가 도구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수준을 고려하

여 주관적 기억 감퇴 평가 척도(SMCQ)와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SGDS-K)를 적용하였다. 이들 설문은 의료

기관에서 범용으로 사용되며 난이도가 낮아 인지기능

이 저하된 노인들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방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SMCQ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아니오 형식의 양분 척도를 사용

한다. 각 문항에서 "예"라고 응답한 경우 1점을 부여하

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0점을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한다. 점수는 0점에서 14점 사이로 나타나며, 총점

이 5점 이상일 경우 주관적 기억력 저하 수준이 높은 상

태로 평가된다. 반면, 5점 미만의 점수는 정상 범위로 

간주된다. 본 연구에서는 SMCQ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

과, Chronbach's α 계수가 .87로 확인되어 설문지가 

내적 일관성이 높은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입증되었

다. SGDS-K 설문지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긍

정형과 부정형 문항 형식을 포함하고 있다. 채점 방식은 

긍정형 응답에 0점, 부정형 응답에 1점을 부여하며, 총

합 점수를 기준으로 5점 이하는 정상, 6~9점은 중등도 

우울증,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

서 해당 도구의 신뢰도는 Chronbach's α 계수가 .90

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2.3.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15주간의 정원치유 활동과 일상생활 동

안의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치유그룹과 통제그룹의 

데이터를 SPSS Statistics 21.0 (IBM, USA)를 사

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치유그룹과 통

Fig. 1.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in garden therapy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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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그룹 간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전 측정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정신 기능 평가 도구인 SMCQ와 

SGDS-K의 사전 측정값에서 유의확률이 각각 

0.052와 0.305로 도출되어 두 그룹 간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p>0.05; Pearson’s Chi-square 

test). 이후, 사전 및 사후 데이터 분석에 앞서 각 데

이터의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정신 기능 평

가 데이터의 유의확률이 p<0.05로 나타나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적용하였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제시하였으며, 유의

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15주간의 정원치유 

활동 및 일상생활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치유그룹

과 통제그룹별로 사전과 사후의 데이터를 각각 비교

하였다. 치유그룹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인지기능 수

준에 따라 정원치유 활동의 영향에 차이가 발생하는

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경도 그룹(25명)과 증등

도 그룹(20명)으로 구분하여 정신 기능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정신 기능 평가 

3.1.1. 주관적 기억 감퇴(SMCQ)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을 대상으로 정원치유 활동이 

기억력 감퇴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Table 2), 활동 이전에 비해 활동 이후 치유그룹에서 

기억력 감퇴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Before, 7.58 ± 0.55; After, 4.93 ± 0.48, 

p<0.01). 통제그룹의 경우, 15주 후에 기억력 감퇴 수

준의 평균값이 감소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으나, 통계적

인 유의차는 도출되지 않았다(Before, 11.40 ± 0.99; 

After, 10.10 ± 0.96, n.s.). 

치유그룹에서 기억력 감퇴 수준이 낮게 나타난 데에

는 정원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적 교감과 오감 자극

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억 형성

은 신경 시냅스 연결의 강화에 의해 이루어지며

(Rao-Ruiz et al., 2021), 자연을 통한 정서적 자극은 

대뇌에서의 기억 통합 과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써 기억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yng 

et al., 2017).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연적 시각 자극은 

대뇌 편도체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Lederbogen et al., 2011), 편도체는 시

상하부와 상호작용하여 정서적 자극과 연관된 신경 반

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억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한다(Tottenham and Sheridan, 2010). 이와 함께 

오감을 자극하는 정원은 주의집중, 계획, 문제 해결 등 

고차원적인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대뇌 전두엽에도 긍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2017; 

Youn et al., 2022; Kang et al., 2023). 정원에서의 

다양한 자극을 통한 전두엽의 활성화는 대상자들의 기

억 향상 및 회상 과정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Miller and Cohen, 2001; Lara and Wallis, 

2015), 이는 정원치유 활동이 대뇌 여러 부위의 기능 연

계를 통한 기억의 형성 및 유지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

Assessment 

of cognitive function
Pre Post P-value

SMCQ

Mild Therapy 9.36 ± 0.51 6.60 ± 0.57 < 0.01

Moderate Therapy 5.35 ± 0.87 2.85 ± 0.53 < 0.01

Total
Therapy 7.58 ± 0.55 4.93 ± 0.48 < 0.01

Control 11.40 ± 0.99 10.10 ± 0.96 n.s.

SGDS-K

Mild Therapy 8.92 ± 0.45 3.48 ± 0.47 < 0.01

Moderate Therapy 4.85 ± 0.97 0.85 ± 0.33 < 0.01

Total
Therapy 7.11 ± 0.58 2.31 ± 0.36 < 0.01

Control 10.40 ± 1.00 10.20 ± 1.44 n.s.

Table 2. Pre- and post-intervention cognitive function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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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인지장애 수준에 따라 경도 그룹과 중등도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시, 정원치유 활동으로 인한 기억력 

감퇴 수준의 변화는 경도 그룹(Before, 9.36 ± 0.51; 

After, 6.60 ± 0.57, p<0.01)과 중등도 그룹에서

(Before, 5.35 ± 0.87; After, 2.85± 0.53, p<0.01)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에 따르면, 자연공간과 그 

요소를 활용한 치유 활동은 대뇌를 자극하여 인지적 피

로를 줄이고 주의력을 회복시켜 전반적인 인지기능 향

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Kaplan and Kaplan, 

1989).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본 연구에서 인지능력 

저하가 심한 그룹에서도 기억력 감퇴 예방 효과가 두드

러지게 나타남을 설명하는 근거로 작용하며, 이러한 중

재가 중등도 그룹의 인지 감퇴 조절에도 잠재적으로 유

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

한 선행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

났다. 자연 요소를 활용한 활동에 참여한 치매 노인은 

활동 전보다 후에 활력과 기억력을 비롯한 일상생활 수

행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Yun 

and Kim, 2009; Masuya and Ota, 2014; Lim, 2015). 

이러한 효과는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수행 능력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Lim, 2022), 15주에 걸친 

적극적인 수행과 반복적인 경험이 기억력 감퇴 예방 및 

인지능력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

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지 저하가 자연스럽게 진

행되는 노인에게 있어 정원치유 활동은 인지적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함

으로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유지 또는 증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1.2. 노인 우울 척도(SGDS-K) 

정원치유 활동이 치매 노인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

한 결과(Table 2), 치유그룹에서 정원치유 활동 이전에 

비해 활동 후의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Before, 7.11 ± 0.58; After, 2.31 ± 0.36, 

p<0.01). 반면 통제그룹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Before, 10.40 ± 1.00; After, 10.20 ± 1.44, n.s.).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

연적 자극을 접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행위가 인지장

애를 겪고 있는 노인의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임을 보여

준다. 특히, 정원치유를 실시한 그룹을 대상으로 경도 

그룹과 중등도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경도 그

룹의 우울 수준은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으며(Before, 

8.92 ± 0.45; After, 3.48 ± 0.47, p<0.01), 중등도 그

룹의 우울 수준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efore, 4.85 ± 0.97; After, 0.85 ± 0.33, p<0.01). 

인지장애와 우울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여러 연

구를 통해 인지장애와 함께 우울 증상이 동반된다는 사

실이 밝혀지고 있다(Amore et al., 2007; Lee at al., 

2018). 인지 저하로 인한 우울증은 약 20~30%의 발생

률을 보이며(Devier et al., 2010), 그 재발률은 85%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Levy et al., 1996).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우울증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쉽

게 호전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와 동시에 우울

증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주요 요인으로도 작용한

다. 우울증 진단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치매 발병 위

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인지장애 환자에게 

있어 정서적 관리가 필요함을 뒷받침한다(Holmquist 

et al., 2020). 자연을 기반으로 한 활동은 우울감 감소

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Zhang et al., 2022; Pantiru 

et al., 2024), 인지저하를 겪고 있는 노인의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의료적인 방법보다 비의료적인 방

법이 때로는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Watt et al., 

202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원치유 활동 역시 비의료

적인 방법으로서 유의미한 효과성을 보였다. 일반적으

로 노화로 인해 경미한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보다 인지

장애가 상당 수준 진행된 환자일수록 약물 등 의료적 수

단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에, 중등도 그룹에서도 유의미

한 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다

고 할 수 있다. 경미한 인지장애라 할지라도 우울감이 

증대되면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되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정원을 활용한 비의료적 치유 활

동은 노인들의 정서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지장애 

심화를 예방하는 데에 유용한 수단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서적 효과는 기존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매

주 1회, 총 12회의 자연치유 활동을 시행한 연구에 따르

면, 노인의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Kabakci 

et al., 2022). 또한, 8주간의 원예 활동의 영향을 조사

한 연구에서도 원예활동 그룹에서는 우울감 수준이 낮

아졌으나, 통제그룹에서는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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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Chu et al., 2019). 본 연구의 결과도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원치유는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고 관리하면서 자연과

의 교감을 촉진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반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뇌의 기능을 자극하여 우울감 완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한다(Jemni et al., 2023). 특히, 해마와 전두

엽의 활성화는 기억력과 감정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같은 기분 조절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Kino, 2015; Mikulska et al., 2021; 

Singh et al.,2023). 이러한 생리기작은 정원에서의 활

동이 어떤 경로를 통해 우울감 완화로 이어지는지를 부

분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은 자율성과 역할의 감소

로 인해 자존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으로 이어지기 때문

에, 정원치유 활동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완수하는 과정

은 심리적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정원을 가꾸며 돌보는 활동이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

하고, 보다 활동적이며 의미 있는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Zhang et al., 2022; 

Pantiru et al., 2024). 이와 같이 향상된 자기 효능감

은 우울감을 낮추어 정신 기능적 안정과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

으로 정원치유 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5

주간 진행된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기억력 감퇴 수

준이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우울감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원과 관련

한 야외 활동이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유사한 선행연구들에서 원예 활동이나 자연환경 기반 

자극이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탐

색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는 인지장애 개선을 위한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평가하였다

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 한편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

을 대상으로 12주간 원예활동을 시행한 연구에서는 인

지기능, 우울, 일상생활수행능력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되기도 한다(Park et al., 

2003). 이러한 결과 차이에 대해서는 중재 방법이나 기

간, 연구대상자의 속성 등 복수의 이유가 고려될 수 있

으나, 자극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치유 프로그램의 구

성 및 활동 내용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

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 및 기억력, 협업 능력, 체

계적 업무 수행, 신체기능 개선 등에 도움이 되는 활동

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활동 자극으로 적용하였

는데, 이는 자연환경에 기반한 자극도 중요하지만, 공

간 안에서의 활동의 종류와 내용, 강도 등도 치유 효과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됨을 시사한다. 15주 동안 정

원에서 진행된 여러 종류의 활동이 참가자들에게 미친 

종합적 영향에 대해 특정 지표를 이용하여 비교하였으

나, 향후에는 세부 활동별 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이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정원치유 프로그램

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원치유 효과에 대해 인지장애 정도에 따라 그룹별

로 비교한 결과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결론을 도

출할 수는 없었다. 지표별 사전 대비 사후 수치의 감소

폭을 백분율로 단순 비교해 보면, 증등도 그룹에서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긴 하나 통계적 유의미성을 논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졌다. 이와는 달리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회상요법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중

등도 그룹에 비해 경도 그룹에서 보다 뚜렷한 효과가 나

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and Lee, 2019). 이러한 

결과 차이는 적용된 중재 방법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

이 크다. 상담이나 대화가 중심이 되는 회상요법과 달

리, 정원치유는 자연 공간에서 다양한 자극을 접하도록 

하고 활발한 신체활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인지기능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적 폭넓은 대상자에게 그 효과가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인지장애 노인들에 

있어서 특정 중재 방법의 효과가 인지장애 증상의 정도

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에 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억력 감퇴 수준과 우울 지

표의 사전 값이 중등도 그룹보다 경도 그룹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 인지장애가 심해질수록 기억력 

감퇴와 이에 따른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 일반적이

므로 그 수치는 중등도에서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

측했으나 결과는 달랐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 연구에서

도 보고된 바 있다. 경도 그룹과 중등도 그룹의 심리적 

우울 수준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경도 그룹은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우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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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Kim, 2016; 

Park, 2021), 중등도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됨

에 따라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는 능력이 감소되면서 상

대적으로 우울감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Matuszewski et al., 2009). 이는 인지장애의 중증도, 

활동 내용, 활동 강도 및 빈도, 개입 방식, 개인의 신경

심리적 특성에 따라 중재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은 인지장애나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며 

효과 평가 지표의 선정에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같이 중장기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있어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외부 요인의 통제가 

매우 중요하다. 생활 환경이나 생활패턴의 변화가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장애나 치매 

증상을 겪는 노인의 경우 생활패턴의 변화가 적고 반복

적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원치유의 

효과가 연구 결과에 비교적 잘 반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결론은 제한된 연구대상자 수에 

기반하므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성별과 연령

에 따른 정원치유의 효과 차이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지장애 노인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효과 평가를 위한 지표의 정확

도와 신뢰도가 중요하므로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인지기능 저

하와 정신 건강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법이 사회적 화

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 비용과 효과성, 자발적 참

여를 통한 지속성, 환경 개선을 통한 부수적 편익 등을 

고려한다면 정원치유는 비의료적 대안으로서 잠재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정원치유 활동의 과학적 효과 

검증을 통한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다양화가 진행되어

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연구적 노력이 지속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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